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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불안, 주관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K시 일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9일에서 1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526부 중 최종적으로 500부가 분석되었다.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자아탄력성, 불안, 주관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고 세 변수

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자아 탄력성 평균점수는 3.36(0.50)점, 불안은 2.26(0.70)점, 스트레스는

2.55(0.55)점이었으며, 자아탄력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4세 이상 군에서 23세 이하의 군보다 유의하게(p<0.05) 높았

다. 자아탄력성은 불안 (r=- .383, p=0.000) 및 지각된 스트레스와 (r=- .454, p=0.000)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r= .688, p=0.000)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

탄력성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의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The participants were 500 students of nursing college located in K city,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9th to 14th 2013, and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s were ego-resilience 3.36(0.50), anxiety 2.26(0.70) and stress 2.55(0.55). 2) Ego-resili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ge, satisfaction for major, subjective career opportunity, subjective health. 

The score were higher at the male group than the female group, and the group who aged over 24 were higher than 

the group aged below 23. 3)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ego-resilience, anxiety and stress. 

Ego-resilience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level of anxiety(r=- .383, p<0.000) and perceived stress(r=- .454, 

p<0.000). While, the positive relationship were significant(r= .685, p<0.000) between level of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According to these result, ego-resilience promotion program is need to develop as a positive concept to adjust 

college life and nurs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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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서성인기로이행하는단계에해당하는대

학생 시기는 자아정체성 확립 및 반(半)사회인으로서의

역할확대,진로선택,이성문제,교우관계 및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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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등으로적지않은스트레스상황을겪게된다.또한,

초기성인기에있는대학생은몸이성숙하면서독립적인

역할을 원하나 완전한 정신적,경제적 독립이 늦어짐에

따라자율성획득에어려움을겪는등다양한적응문제

를 야기하는 상황에 처하며 심리적 갈등과 역동으로 분

노가 발생하기도 한다[1].이에 더하여,간호대학생들은

학문의 특성과 관련하여 일정 시간 임상 실습을 수행해

야하는데서오는다양한스트레스,과중한학업량,국가

시험에대한심리적중압감등으로더욱큰부담을안고

있다.실제로,Cho&Jeong(2001)[2]은스트레스지각에

대한전공학과별학생들간의차이를비교하여,간호대

학생들이 비 간호대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 지각점수가

더높다는연구결과를보여주었다.스트레스가축적되면

적응의 결과로서 불안,우울,분노,집중력 저하,무감각,

신체적건강과같은적응,부적응반응이나타난다[3].또

한,과중한 스트레스는 학업수행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대인관계 및 책임감이 요구되는 임상 실

습현장에서의적응을어렵게한다[4].이에더해,스트레

스의적응기전으로오는불안은위험한상황이나위협을

지각했을 때 수반되는 정서반응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의욕과성취동기를감소시키며,불안이심할수록목적달

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기가 약해지는 부정적 기능

을초래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5].그러므로,미래에환

자 및 대상자를 돌보는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문제를 지

닌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수립해야 하는 간호학생의

입장을고려할때효율적인스트레스와불안의대처방법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스트레스와 관계된 자아 탄력성의 개념을 살펴

보면,이는 위기 중에 있으면서도 긍정적이며 성공적인

성장을 하는 인간의 적응 능력이며 평범한 사람에게 나

타나는 보편적인 적응 기전으로 시간에 걸쳐 발달되는

하나의 발달과정으로서[6],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 재구성 능력,그리고 유연

하게대처하는적응능력으로나타나는개인의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7].따라서,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비해,자아탄

력성이낮은경우에는낯설거나스트레스상황에서융통

성이 부족하여 적응력이 떨어진다[8].또한,자아탄력적

인집단은낙관적이고적극적인태도를지니고있음으로

써스트레스를덜느끼며스트레스를겪더라도적극적인

대처전략들을 사용한다고 한다[9].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자아탄력성은 복잡한 현대 생활과 대인관계에 있

어서 한 개인이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자원

으로서작용함을알수있다.하지만,국내연구에서자아

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사회적,심리학,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간호학 분야에서는 그 수가

매우미흡하며이를증진시키기위한프로그램의개발도

필요하다.이에,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불

안을중재하고이와관련된효율적인중재방법의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불안과 스트레스 및

자아 탄력성을 파악하고,제 변수간의 상관성을 확인하

기 위한 연구로서,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일반적특성,불안,스트레스,자아탄력성

을 파악한다.

2)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불안,스트레스,자아

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한다.

3)대상자의 불안,스트레스,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불안 및 스트레스 경험과 자

아탄력성과의상관성을파악하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

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K시에 소재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

으로연구목적을이해하고연구참여에동의한자로하

였으며,연구자가직접자료를수집하였다.표본수선정

의근거는GPower3통계프로그램에의하였으며,효과크

기0.15,유의수준0.05,검정력95%로하였을때483명이

었으며회수된총526부의설문지중불확실한응답이나

누락된자료26부를제외하고최종적으로 500부를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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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불안

Spielberger, Vagg, Barker, Domcam &

Westberry(1980)［10］에 의해 개발된 STAI(Form Y)

T-AnxietyScale을Han,Lee&Chon이(1996)[11]한국

형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이는 일시적 상황에 제

한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개인차로서의 불안 경향을 측

정하도록되어있다.본연구에서는임박한시험전과같

은상황처럼일시적인특수한상태에서의불안을측정하

기위한것이아니며개인적인성향,즉,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보기 위함이므로 기질불안 도구를 사용하였다.

모두20개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문항은Likert

식5점척도로1점에서5점까지분포하며점수가높을수

록불안정서가높음을의미한다.Han,Lee&Chon의연

구에서신뢰도는 α=.90이었으며,본연구에서의신뢰도

는 Cronbach'sα =.93이었다.

2.3.2 지각된 스트레스

Cohen,Kamark& Mermelstein(1983)[12]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StressScale)를 Cohen

&Williamson(1988)[13]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단축형으

로 수정한 것을 Lee(2005)[1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이는현재경험되는스트레스수준에관한매우직

접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특정 상황보다는

일반적인성향에관한스트레스를측정하기에적합한도

구이다.총10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문항은‘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이

다.또한,4,5,7,8문항은 역 질문으로 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지각된스트레스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Lee

(2005)[14]의 연구에서 신뢰도의 계수는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2이었다.

2.3.3 자아탄력성

Block&Kremen(1996)[15]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

도(EgoResilienceScale)을Yoo&Shim(2002)[16]이번

안한 뒤 수정,보안한 것을 사용하였다.이는 대인관계,

활력성,감정통제,호기심,낙관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포

함한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또한,각 문항은

‘전혀아니다’(1점)에서‘매우그렇다’(5점)’까지의5점척

도로서,총점수는14에서70점까지분포하며,점수가높

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Block&

Kremen(1996)[1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α)는

0.76이었으며 Yoo&Shim(2002)[16]의 연구에서는 0.67

이었으며,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1이었다.

2.4 자료분석

SPSS/WIN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주관적스트레스,불안,

자아탄력성은 빈도,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2)일반적특성에따른주관적스트레스,불안,자아탄

력성간의차이검정은t-test와ANOVA로분석하

였고,유의한 효과에 대하여는 Scheffe로 사후검정

을 실시하였다.

3)연구대상자의우울,주관적스트레스,자아탄력성

과의관계는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로분

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의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Table1과같으며,

대상자 500명 중 남학생 49명(9.8%),여학생 451명

(90.1%)이었고 평균 나이는 22.37세로 조사되었다.가족

관계를살펴보았을때양친이생존하고있는학생이454

명으로 90.8%를 차지하였으며,한부모 가족이 30명

(6.0%),별거나 이혼이 14명(2.8%),양친 사망이 2명

(0.4%)으로 조사되었다.종교관련 특성으로 무교가 298

명(59.6%)으로가장높았으며,기독교93명(18.6%),불교

69명(13.8%),천주교38명(7.6%),유교1명(0.5%),기타1

명(0.2%)순이었다.간호학과전공만족도에관한응답으

로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42명(48.4%)이었으며,

‘보통이다’가 161명(32.2%),‘매우만족’73명(14.6%),‘불

만족’19명(3.8%),‘매우 불만족’5명(1.0%)순이었다.주

관적건강상태에대한질문에건강하다고응답한학생이

209명(41.8%)이었고,보통이라고생각하는학생은142명

(28.4%),‘매우 좋다’111명(22.2%),‘좋지 않다’35명

(7.0%),‘매우 좋지 않다’3명(0.6%)순이었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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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groups M(SD)

Ego-

Resilience
Interpersonalrelationship 3.49(0.61)

Curiosity 3.37(0.65)

Emotionalcontrol 3.67(0.64)

Vividness 3.12(0.76)

Optimisticattitude 3.10(0.80)

Total 3.36(0.50)

Anxiety 　 2.26(0.70)

Stress 　 2.55(0.55)

[Table 1] Homogeneity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ategories N(%)

Gender Male 49(9.8)

Female 451(90.2)

Age 22.37

Familyrelations Parentssurvival 454(90.8)

Singleparent 30(6.0)

Separation/Divorced 14(2.8)

Parentsdeath 2(0.4)

Religion None 298(59.6)

Christian 93(18.6)

Buddhist 69(13.8)

Catholic 38(7.6)

Confucian 1(0.2)

Others 1(0.2)

Satisfactionwith

major
VerySatisfied 48(9.6)

Satisfied 224(44.8)

Moderate 172(34.4)

Dissatisfied 47(9.4)

Verydissatisfied 9(1.8)

Career

opportunity
Veryoptimistic 73(14.6)

Optimistic 242(48.4)

Moderate 161(32.2)

pessimistic 19(3.8)

Verypessimistic 5(1.0)

Subjectivehealth

status
Veryhealthy 111(22.2)

healthy 209(41.8)

Moderate 142(28.4)

Unhealthy 35(7.0)

Veryunhealthy 3(0.6)

Total 500

3.2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불안, 스트레스

대상자의자아탄력성,불안및스트레스수준은Table

2와 같으며,자아탄력성의 평균 점수는 3.36(0.50)점이었

고 하위영역별로 볼 때 대인관계 3.49(0.61)점,호기심

3.37(0.65)점,감정통제3.67(0.64)점,활력3.12(0.76)점,낙

관성 3.10(0.80)점으로 조사되었다.또한,대상자의 평균

불안점수는2.26(0.70)점이었으며,주관적스트레스의평

균 점수는 2.55(0.55)점이었다.

[Table 2] Level of Ego-resilience, Anxiety, Perceived 

stres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의 차이

3.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able3과 같으며,성별,나이,전공 관련 만족도와 졸업

후 취업전망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cheffe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전공과관련하여만족하는군에서보통이라고응답

한대상자군보다(F=7.498,p=.001),취업전망이좋다고

답한군은보통이라고답한군보다(F=5.955,p=.003)높

았다.또한,주관적건강상태가좋다고응답한군은보통

및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9.865,p=.000).

3.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의 차이는 가족관

계,종교와는차이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나이,성

별,전공 관련 만족도,졸업후 취업전망 및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은여학생보다자아탄력성이유의하게(p<0.05)높

았으며,정규대학4학년의 평균나이인 23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23세 이하의 학생군은 24세 이상의 학생군

보다자아탄력성이유의하게높았다(p<0.05).Scheffe사

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공과 관련하여 불만족하는 군

에서만족또는보통인군보다(F=6.316,p=.002),취업전

망을비관적으로보는군및보통이라생각하는군은낙

관적인군보다(F=14.453,p=.000)불안수준이유의하게

높았다.또한,주관적으로 불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군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군보다,보통인 군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군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F=12.556,p=

.000)[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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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riable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3.63(0.59)
4.057 0.025 　

Female 3.33(0.48)

Age Below23 3.37(0.49)
0.763 0.001

Over24 3.32(0.50)

Familyrelations Parentssurvival 3.36(0.51)

0.357 0.794 　
Parentsdeath 3.64(0.51)

Singleparent 3.32(0.50)

Separation/Divorced 3.30(0.34)

Religion Areligious 3.31(0.48)
-2.725 0.140 　

Religious 3.44(0.53)

Satisfactionwith

major
Satisfaction 3.44(0.50)

7.498 0.001 Satisfaction>ModerateMedium 3.26(0.50)

Unsatisfaction 3.31(0.45)

Career

opportunity
Optimistic 3.42(0.52)

5.955 0.003 Optimistic>Moderate　Medium 3.26(0.47)

Pessimistic 3.26(0.45)

　Subjectivehealth

status
Healthy 3.44(0.50)

9.865 0.000
Healthy>Moderate

Healthy>Unhealthy
Medium 3.24(0.40)

Unhealthy 3.20(0.50)

[Table 3] Difference level of ego-resili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Variable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2.08(0.69)
-1.894 0.646

Female 2.28(0.69)

Age Below23 2.25(0.68)
-0.350 0.313

Over24 2.28(0.76)

Familyrelations Parentssurvival 3.37(0.51)

0.357 0.784
Parentsdeath 3.64(0.51)

Singleparent 3.32(0.50)

Separation/Divorced 3.30(0.33)

Religion Areligious 2.29(0.71)
1.316 0.432

Religious 2.21(0.68)

Satisfactionwith

major
Satisfaction 2.16(0.66)

6.316 0.002
Dissatisfaction>Satisfaction

Dissatisfaction>Moderate
Medium 2.34(0.69)

Dissatisfaction 2.46(0.79)

Career

opportunity
Optimistic 2.14(0.66)

14.453 0.000
Pessimistic>Optimistic

Moderate>Optimistic
Medium 2.43(0.70)

Pessimistic 2.68(0.77)

　Subjectivehealth

status
Healthy 2.17(0.66)

12.506 0.000 Unhealthy>Moderate>HealthyMedium 2.34(0.69)

Unhealthy 2.72(0.75)

[Table 4] Difference level of anxiety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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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

resilience
Anxiety Stress

Ego-

resilience

1

Anxiety
-0.383

(p<0.000)

1

　

Stress
-0.454

(p<0.000)

0.698

(p<0.000)

1

　

Characteristic Variable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2.34(0.58)
-2.827 0.249

Female 2.57(0.54)

Age Below23 2.54(0.53)
-0.870 0.051

Over24 2.59(0.64)

Familyrelations Parentssurvival 2.55(0.55)

0.052 0.964
Parentsdeath 2.55(0.21)

Singleparent 2.51(0.65)

Separation/Divorced 2.53(0.42)

Religion Areligious 2.60(0.56)
0.250 0.730

Religious 2.48(0.52)

Satisfactionwith

major
Satisfaction 2.46(0.56)

8.511 0.000
Moderate>Satisfaction

Dissatisfaction>Satisfaction
Medium 2.65(0.51)

Dissatisfaction 2.69(0.56)

Career

opportunity
Optimistic 2.46(0.54)

12.945 0.000
Moderate>Optimistic

Pessimistic>Optimistic
Medium 2.70(0.52)

Pessimistic 2.79(0.58)

　Subjectivehealth

status
Healthy 2.49(0.54)

8.216 0.000 Unhealthy>Moderate>HealthyMedium 2.62(0.58)

Unhealthy 2.83(0.47)

[Table 5] Difference level of stres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지각된스트레스또한전공관련만족도와졸업후취

업전망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전공과 관련하여 불만족하는 군에서 만족하는 군 및

보통이라 느끼는 군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지각하는 것

으로조사되었다(F=8.511,p=.000).또한,취업과관련하

여 비관적인 군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군은 낙관적인

군보다스트레스수준이높았다(F=12.945,p=.000).주관

적건강상태와관련하여서는불건강하다고생각하는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군,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군 순서

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F=8.216,p=.000)[Table5].

3.4 자아탄력성, 불안,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자아탄력성,불안및스트레스간의상관

관계는 Table6과같다.자아탄력성은불안과유의한음

의 상관관계(r=-.383,p<0.000)가 있으며,스트레스와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54,p<0.000)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불안과 스트레스는 강한 양의 상관관

계(r=.698,p<0.000)를 보였다.

[Table 6] Relation among ego-resilience, anxiety, and 

stress 

4. 논의

본연구는국가고시및취업스트레스가많은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불안,주관적 스트레스

정도를파악하고이들의상관성을파악함으로써간호대

학생을위한효율적인교육과정을개발하고대학생활에

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마편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점수는 3.36(0.50)점,

불안 평균 점수는 2.26(0.70)점,지각된 스트레스 점수는

2.55(0.55)점이었으며.이중자아탄력성점수는간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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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Park&Han(2011)[17]의 연구

(3.46)및 Park(2009)[18]의 연구결과(3.46)와 유사한 수

준이었다.또한,본연구에서일반적특성에따른자아탄

력성의차이로서성별,연령,종교,전공관련만족도,취

업에 대한 전망,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따라 차

이가있었으며,남학생이여학생보다자아탄력성점수가

높았다.이는 간호대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2011)[19]의 연구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탄

력성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또한,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4학년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정규 과정

의 4학년보다 나이가 많은 24세를 기준으로 자아탄력성

을분석하였으며 23세이하의군에서24세이상의군보

다 높게 측정되었다.이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변화되

고 습득되어지는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의 개

념이 반영된다고 한 이론적 근거와는 다른 결과로서,나

이가많다는것은경험이많다고볼수있지만그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

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경험의 흔적이 긍정적 영향

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이 감소되는 영향도 확인

할수있다는점에서 추후지속적연구가필요할것으로

본다.본 연구에서 전공 관련 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보

통인 군보다(F=6.316,p<0.00)자아탄력성이 높았는데,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

았던Shin(2011)[20]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또한,졸업

후 취업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에서 보통이라

고 생각하는 군보다(F=5.955,p<0.00),건강하다고 생각

하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F=9.865,p<0.00)자아

탄력성이유의하게높았다.이러한결과는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에 더욱 흥미를 느끼며 학교생활

에적응하려노력할것이고,졸업후미래의취업에대한

전망 및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상태 역시 자아탄력성

의 하부 요소인 대인관계,활력성,감정통제,호기심,낙

관성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본연구의불안과관련한결과로서,전공과관련

하여 만족하는 군은 불만족하는 군보다,미래의 취업과

관련하여낙관적인군은비관적인군보다스트레스를덜

지각하며 불안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이

역시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본질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서,자아탄력성은 간

호대학생의불안(r=-.383,p<0.000)및스트레스(r=-.454,

p<0.000)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이는

자아탄력성이낮은사람들이높은사람들에비해빈번하

게 스트레스를 지각한다고 보고한 Park(1996)[18]의 연

구결과와일치하였다.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자아탄력

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20]에

서도자아탄력성과임상실습스트레스는유의한음의상

관관계(r=-.134,p<0.001)를 나타내었으며,병원 종사자

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연구

한 Kim(2011)[21]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187,p<.01)를보여주었다.또한,소아종양간호사들

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도자아탄력성이스트레스를관

리하는능력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는전략임을보고하

였으며[22],Tugade&Fredrickson(2004)[21]의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

를활용하고긍정적인의미를찾으며효과적으로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Park &

Han(2011)[17]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대처방식,교수효율성,가족지지가임상실습만

족도에미치는효과를구조방정식으로구축한모형을제

시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직접적인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간호대학생뿐만아니라병원종사자및간호

사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자아탄력성은스트레스와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자아탄력성의 긍정적

측면을 이용하여 해외의 몇 몇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하여그효과

를분석하였으며,호주에서는간호사를대상으로자아탄

력성증진프로그램을한달에한번,총6회워크숍형태

로 진행하여 그 결과 간호사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23].또한,

유방암환자를대상으로메이오클리닉에서시행된Pilot

study의 결과,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SMART(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eTraining)Program은 유방암 환자들의 불안

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

과적으로기여할수있었다[24].본연구에서도자아탄력

성과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대학생및청소년을대상으로자아탄력성과불

안과의 상관성을 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고등학생

을대상으로한 Lee&Choi(2007)[25]의연구에서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았다는 보고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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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가[26]이를뒷받침하고있다.이상의결과들을

종합할 때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및 불안과 음의 상관

관계에 있으며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

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자아탄력성과관련한연구는주로교육학과

심리학및사회학의영역에서활발하게연구되어왔으며,

그 대상자는 초등학생,청소년,학부모,군 장병 등 매우

다양하다[3,4,6,26,28,29].하지만,아직까지간호학분

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으며,간호 대학생

과[17,20,27]병원간호사 및 병원종사자[23,24]를 대상

으로한연구가단지몇편보고되었으며,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한중재연구[23]등미흡한실정이므로추후더

많은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또한,본연구는일

개지역에거주하는간호대학생들을대상으로하였으므

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폭넓

은 표집에 의한 반복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며,자아탄력

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

를 규명하는 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자아탄력성과불안,스트레스

의정도를알아보고일반적특성에따른각변수들의차

이 및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

었다.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중간 정도

의 수준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볼 때 감정통제>대인관

계>호기심>낙관성>활력 순이었으며,불안과 지각된 스

트레스 수준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낮

은 스트레스 수준이지만 중간정도의 자아탄력성을 보이

며,또한기존의연구결과보다자아탄력성이스트레스와

의 강한 정적관계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특성에따른각변수의차이를파악한결과,자

아탄력성,불안및스트레스수준은전공관련만족도,취

업에대한전망,주관적건강상태에따라차이가있었다.

전공과관련하여만족하는군은그렇지않은군보다,취

업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서

보다,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군보다자아탄력성이높았고불안과스트레스수준

이낮았다.또한,각변수의상관관계조사에서자아탄력

성은 불안 및 스트레스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안과스트레스는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

이에,본연구결과에근거하여자아탄력성이갖는긍

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과과정의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며,임상 현장에서

환자 및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시

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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